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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한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인공지능(AI) 역량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고등

학교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소프트웨어(SW)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현실은 연계성 있는 SW

교육이 학습자에게 제공되지 않아 SW 격차가 심화하고 양극화될 그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배경
으로 본 연구는 대학의 SW 교육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간의 차이를 초중등학교에서 SW․인공지능교육의 수업

결손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공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1단계 SW 기초교육 전과 후로 나누

어 ‘컴퓨팅사고(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그 결과 SW 경험이 미치는 영향은 유
의미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성 있는 SW 교육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 위한 다

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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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and polarize as domestic reality does not provide systematic and continuous SW education to learner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star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learners' SW experience on SW

educ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argeting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SW experien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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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ted so that systematic and continuous SW education can be provided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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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가 맞이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AI)기

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지능정보사회이다. 모든

분야에서 AI와 결합함에 따라 AI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AI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에

모두 공감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각 나라는 AI 역량

을 지닌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의 경우 주별로 상이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AI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초중고와 대학교육에서 AI와 관련된 교

육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AI4K12(AI for K-12

Students)Initiative를 통해 K-12 AI 교육과정을 개발하

고 있다[1]. 중국은 AI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초·중등학교의 AI·SW(소프트웨어) 교육은 필수과목 2

개와 선택과목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

우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최상위 인재부터 초등학생

까지 단계별로 AI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맞춤형 실무 교

육을 도입하였고, 2025년부터는 대학 입시에 SW 과목

을 필수로 지정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AI 국가 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AI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하고 있

다. 초·중등에서는 AI 연구지정학교를 선두로 다양한

AI 교육이 운영되고, 대학에서는 SW 중심대학으로 선

정된 학교를 선두로 전교생 대상의 AI 기초교육을 운영

하고 있다[2-4].

그러나 유치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AI 교육을 제공하는 중국, 일본과는 달리 국내의 SW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17시간 운영하고, 중학교에서는 3

년간 최소 34시간을 운영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반선

택과목으로 정보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어 연관성 있는

교육체계가 보장되기 힘든 실정이다[5]. 더욱이 AI 선도

로 지정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SW 학습격차

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SW 교육 격차는 상급학

교로 진학하면서 더욱 심화하고 양극화될 수 있는 조건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기초 SW 교육에서 발생하

는 학습격차의 원인을 초중등학교에서 SW․인공지능

교육의 수업 결손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

해 SW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을 ‘컴퓨팅적사고(CT)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의

유의미한 차이점 밝히고, 학습격차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초․중등 정보 교과의 운영과 필수화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 연구

2.1. 국내 AI․SW 교육 현황

2015 초․ 중등 교육과정 도입과 함께 초등학교는 실

과교과에서 17시간, 중학교는 ‘정보’ 교과에서 SW 교육

을 필수적으로 편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하였다. 초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6학년이 되어서야 실과에서 SW 교육

을 17시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34시간 이상을 SW 교육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 고

등학교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정보’ 교과를 편성․운영

하고 있다.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시수 5892 3366 3468

SW 교육
시수

17 34 -

시수 비율 0.289 1.010

교육과정 공통교육과정 선택중심교육 과정

<Table 1> SW education class hours

또한, 초․중등의 SW(AI) 연구 및 선도학교는

<Table 2>와 같이 전국에 2011개교로 전체 학교의

16%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6].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17시

간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전국 6,064개교 중 약

2,546개로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SW(AI) 선

도학교로 지정된 초등의 경우만 학년별로 3~4시간을 추

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34시간 이

상을 편성한 중학교는 SW(AI) 연구 학교로 선택된 학

교로 약 17.6%에 해당한다고 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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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학교 수
SW(AI) 교육 연구
선도학교 운영 수

서울특별시 1360 191
부산광역시 640 88
대구광역시 458 100
인천광역시 536 76
광주광역시 320 46
대전광역시 307 48
울산광역시 247 30
세종특별자치시 90 9
경기도 2458 525
강원도 670 81
충청북도 500 69
충청남도 736 117
전라북도 777 107
전라남도 896 166
경상북도 984 148
경상남도 1000 183

제주특별자치도 197 27
합계 12,176 2,011

<Table 2> SW(AI) Research and Leading School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현 교육시스템에서는

초등에서 실과로 편제되어 중학교와의 연계성이 어렵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SW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초‧중등 SW(AI) 연구

학교로 선택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의 SW 교육

의 기회가 불균등하게 제공되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초‧중등에서 제공되는 불균등한 SW 교육기회는 학습결

손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2 국내 대학 AI교양교육

한선관(2021)은 선행조직자를 활용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AI교양교육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인식도와 학습 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14].

박주연(2021)은 학생들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중요

도(필요수준)와 실행도(현재수준)를 IPA를 활용하여 분

석한 결과, 교양에서의 인공지능교육은 인공지능 개념,

사회적 영향과 윤리 쟁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와

기계학습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15]. 전수진

(2021)은 AI 교육에서 비 이공계열 학습자의 학습 부담

을 낮추고 AI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을 높일 수 있

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경험학습 기반 인공지능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6]. 장은실(2020) 이공계열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초교육을 운영하여 학습

자의 관심과 흥미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또

한,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교수학습역량

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17]. 이영석(2019)은 컴퓨

터 비전공자 대상의 교육은 AI 교육 활용, AI 소양 교

육, AI 기술 단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18].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를 분석해 보면 대학에서의 AI

교육에 관련된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대학의 교양 AI 교육을

시작단계로 설정하고 교육내용과 교수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국내 SW 교육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에 따라 초‧중등에서 제공되고 있는 SW 교육기회의 차

이로 교양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AI의 범위가 제한적

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입생의 SW

교육경험의 차이가 대학의 컴퓨팅사고 바탕의 교양 SW

‧AI 기초교육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SW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서울에 소재한 K 대학의 SW 기초 교양 과목을 수강

하는 이공계열 신입생 350명이 연구대상이다. K 대학의

SW 기초 교양은 <Table 3>과 같이 3단계로 진행한다.

1단계는 AI 교육의 바탕이 되는 ‘컴퓨팅적사고’ 과목을

전교생이 필수로 이수하고, 2단계는 1단계 교육을 바탕

으로 AI의 개념과 원리를 프로그래밍으로 배우는 ‘프로

그래밍을 통한 문제해결’ 과목을 전교생이 필수로 이수

한다. 3단계는 데이터 과학, 기계학습과 같은 다양한 교

과목을 두어 학생들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제공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컴퓨팅적사고’를 수강하는 이공계

열 350명이 대상이지만 재수강과 결측치를 제외하고 최

종 317명을 추출하였다. ‘컴퓨팅적사고’교과목의 교육형

태는 ‘이론+실습’이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녹화)과 실

시간으로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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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수업방법 평가방식

3 온라인 녹화 실시간 병행 절대평가

<Table 3> Step 1 SW Education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특성은 <Table 4>와

같다.

학년
성별 SW 경험 여부

남 여 있다 없다

1 204 113 140 177

<Table 4> Respondent characteristics

3.2 연구 설계와 절차

본 연구에서 수업 전과 후에 검사를 진행하여 학습자

의 전체적인 변화 속에서 SW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가장 먼저 수업 시작하기 전에 1주 동안 SW 경험에

따른 CT와 AI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를 검사하

고, 15주 수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2주 동안 CT와 AI에

대한 학습자의 정의적 태도를 검사하였다. ‘컴퓨팅적사

고’교과목의 차시별 학습 내용은 <Table 5>와 같다.

3.3 검사 도구

본 연구의 학습자 태도에 대한 검사 도구는 ‘SW 교

육 효과성 측정지표’를 학부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

한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19]. 검사 문항은

<Table 6>과 같이 응답자의 정보 4개와 선다형 문항

22개로 구성되었다.

구분 문항 수

선다형 22문항

응답자 정보 4문항

<Table 6> composition of questions

26문항 중 응답자 정보 4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요인

분석을 하였다. 이 중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는 크롬바

흐 알파 계수를 사용하였고, KMO와 Bartlett를 이용하

여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보 손실을 최

소화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배리맥스

(Varimax)로 요인 적재치를 계산하였다. 요인분석의 결

과 22개의 문항 중 20개가 추출되었다. <Table 7>은 추

출된 문항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결과이다. KMO

값이. 938이고 Bartlett 값의 유의 수준이. 000으로 검사

도구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Week Content Activity

1
인공지능과
컴퓨팅사고

1차 설문 조사

2-3
데이터수집과
데이터 분석

주제 결정
데이터수집

데이터수집으로부터
문제 정의하기

4-5 문제분해와 추상화
정의한 문제 세분화하기
카카오오븐으로 UI

만들기

6-7 알고리즘
플로고리즘으로
알고리즘 설계하기

8 중간고사

<Table 5> Syllabus

Week Content Activity

9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언어

python으로 실습하기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기

10
변수 / 입출력
산술연산자

11 리스트와 문자열

12
관계연산자
선택문

13~14 반복문

15 함수 python으로 실습하기

16 기말고사 2차 설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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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성분

Cronbach
의 알파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

15 .821 .162

.951

13 .817 .250

18 .796 .196

16 .796 .197

17 .787 .186

12 .770 .283

14 .769 .181

11 .760 .308

10 .748 .284

5 .664 .381

3 .496 .125

9 .307 .798

.934

8 .230 .740

1 .071 .724

6 .386 .708

2 .240 .707

19 .338 .703

7 .383 .686

4 .325 .635

20 .267 .577

KMO와 Bartlett의 검정
Kaiser-Meyer-Olkin 측도. .94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7713.202
자유도 406
유의확률 .000

<Table 7>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tools

수집된 검사 결과는 SPSS 25.0를 사용하여 대응 표

본 T 검정과 독립표본 T 검정을 하였다. 또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은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워드 클라우드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교육하기 전과 후의 검사 결과 간에 평균값이 차이가

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컴퓨팅적사고’교육은 효

과가 있는 것이다. 효과가 검증된 SW 교육에서 학습자

의 SW 경험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분석할

때, 의미가 있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수업 전과 후의 평균을 비교하는 대응

표본 T 검증을 시행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측정하였다.

수업의 효과성을 검증한 후, SW 경험 여부에 따라 교

육 전과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요

인마다 독립표본 T 검증하였다.

4.1. 수업 전과 후의 변화

수업 전과 후의 변화는 <Table 8>과 같다.

‘CT 자기효능감’은 수업 전과 비교했을 때 0.75 정도

높아졌고 표준편차는 0.02 정도 낮아졌다. 유의 수준이

.000으로 .05보다 작아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

미가 있다. ‘AI 자기효능감’은 수업 전과 비교했을 때

0.52 정도 높아졌고 표준편차도 0.003 정도 낮아졌다. 유

의 수준 .000으로 .05보다 낮아 평균값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수업을 통해 ‘AI 자기효능감’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1 SW 교육경험과 CT 자기효능감

SW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CT 자기효능감’의 변화

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수업 전에는 SW 경험이 있는 경우

에서의 ‘CT 자기효능감’이 5.28로 측정되고, SW 경험이

요인 Mean N SD
Std
Error

t
P-value
(two-sided)

CT
자기
효능감

수업
전

5.07 316 1.07 .06
-9.17 .000수업

후
5.82 316 1.05 .06

AI
자기
효능감

수업
전

5.10 316 1.23 .070
-5.42 .000수업

후
5.62 316 1.18 .067

<Table 8> pre and post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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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경우에서의 ‘CT 자기효능감’은 4.90으로 측정되었

다. 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 수준이 .001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수업 전에 SW 경험에 따

라 ‘CT 자기효능감’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업 후에는 SW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의 ‘CT자기

주도성’이 6.08로 측정되고, SW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

의 ‘CT 자기효능감’이 5.61로 측정되었다. 유의 수준이

.000이기 때문에 두 집단의 평균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므로 수업 후의 SW 경험 여부에 따라 ‘CT 자기효능

감’은 서로 차이가 난다고 말할 수 있다.

SW 경험이 있는 경우 수업 전에는 표준편차가 1.11

로 SW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편차가 컸으나, 수업 후

에는 .97로 측정되어 수업을 통해 학생 간이 편차도 줄

어지지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SW 경험이 없는 경우

수업 전에는 표준편차가 1.01이므로 SW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편차가 크지 않지만, 수업 후에는 1.07로 측정

되어 학생들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구분
SW 교육
경험

N Mean SD
Std
Error

t p

수업 전
없음 177 4.90 1.01 .08

-3.22 .001
있음 140 5.28 1.11 .09

수업 후
없음 177 5.61 1.07 .08

-4.10 .000
있음 140 6.08 .97 .08

<Table 9> CT self-direction analysis result

4.1.2 SW 교육경험과 AI 자기효능감

SW 교육경험 여부에 따라 ‘AI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T 검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수업 전에 SW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의 ‘AI 자기효능

감’이 5.33으로 측정되고, SW 경험이 없는 경우에서의

‘‘AI 자기효능감’은 4.92로 측정되었다. 이 두 집단의 각

각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 수준이 .003으로 통계적으

로 의미가 있다. 이는 수업 전에 SW 경험 여부에 따라

‘‘AI 자기효능감’은 SW 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다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수업 후에는 SW 경험이 있는 경

우에서의 ‘AI 자기효능감’이 5.83으로 측정되고, SW 경

험이 없는 경우에서의 ‘AI 자기효능감’이 5.44로 측정되

었다. 이 두 집단의 각각 평균차에 대한 유의 수준이

.000으로 수업 후의 SW 경험 여부에 따라 ‘‘AI 자기효

능감’이 서로 차이가 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SW 경험이 있는 경우 수업 전과 후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AI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업 후의 ‘AI 자기효능감’의 차이가 수업

전보다 0.07 감소하여 수업을 통해 차이가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SW 경험이 없는 경우 수업 전에는

표준편차가 1.21로 SW 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AI 자기

효능감’의 차이가 작았으나, 수업 후에는 1.18로 측정되

어 SW 경험이 있는 학생들보다 ‘‘AI 자기효능감’의 차

이가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분
SW 교육
경험

N Mean SD
Std
Error

t p

수업 전
없음 177 4.92 1.21 .09

-3.04 .003
있음 140 5.33 1.22 .10

수업 후
없음 177 5.44 1.18 .089

-2.97 .003
있음 140 5.83 1.15 .096

<Table 10> AI Confidence analysis result

5. 결론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AI가 인간의 지적기

능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AI를 대비하고,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AI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AI 역량을 지닌 인

재를 양성하는 교육에 관심을 끌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하여 가치(value)를 창출하는 AI 역량의 바탕에는 CT

가 있으므로 CT 교육이 선행해야 한다. CT는 대학에

입학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

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으로 단단해

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교육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초등학교의 경우 6학년 실

과로 17시간 편제되어 중학교와의 연계성이 어렵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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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의 ‘정보’ 교과는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제되

어 있어서 연속적인 교육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SW(AI) 연구 학교로 선택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간에 발생하는 SW 교육의 기회 불균형은 학습결손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SW 교육경험이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의 CT 바탕의 교양 SW‧

AI 기초교육을 이수하는 신입생의 ‘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 전과 후에 SW 경험이 있는 경우 ‘CT 자

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이 SW 경험이 없는 경우보

다 긍정적인 응답이 높았다. 주목할 점은 ‘CT 자기효능

감’의 경우, 수업 전에는 SW 경험이 없는 학습자보다

학습자 간의 차이가 컸지만, 수업 후에는 SW 경험이

없는 학습자보다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결과

적으로 SW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CT 자기효능감’에서

학습자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SW 관련 과목을 수강하

는 동안 ‘CT 자기효능감’에 대한 학습자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SW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수업 전과 후에 SW 경험이 없는 경우 ‘CT 자

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에서 SW 경험이 있는 학습자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의 응답을 보였다. 특히 ‘CT

자기효능감’은 SW 관련 수업을 이후에 학습자 간의 차

이가 더 벌어졌다. 또한, ‘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

감’은 수업을 통해 긍정적인 응답의 정도가 높아졌으나

SW 경험이 있는 학습자에 비해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

거나 같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SW 경험이 없는 학습

자는 SW 교육으로 SW 경험이 있는 학습자에 비해 긍

정적인 태도가 높아지지 않고, ‘CT 자기효능감’은 수업

이 진행될수록 학습자 간의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연구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 다룬 자기효능감을

학업성취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분

석결과를 연결해서 보면, SW 교육은 학습자의 긍정적

인 변화를 유도할 수는 있지만, SW 경험에서 발생하는

학습자 간의 차이를 줄이지는 못했다. 컴퓨팅사고는 학

습결손이 발생하면 다음 단계의 학습이 어려우므로 체

계적이고 연속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SW 교육을 진행할수록 SW 경험이 없는 학습

자 간의 컴퓨팅사고는 그 격차가 더 심화할 수 있지만,

SW 경험이 있는 학습자 간의 컴퓨팅사고는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초‧중등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SW 교육기회

에 따라 학습자 간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격

차는 SW 교육이 진행될수록 심화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SW 교육기회의 불균등으로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중등의 연계성 있는 SW 교육이 뒷

받침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CT 자기효능감’,

‘AI 자기효능감’을 분석함으로 공교육에서 동등한 SW‧

AI 교육기회의 필요성을 도출하여 향후 AI‧SW 교육의

제도적 장치 마련의 타당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공

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후속 연구로 모든 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보완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등하

게 제공되는 공교육의 SW 교육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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